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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여가활동이 PTSD 완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An Influence Factor Analysis of Leisure Activities among Firefighters in Alleviating P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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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ngil 42 to 11 Chenduksanro, Namsamyeon, Cheoin-gu, Yongin, Korea

Abstract

Firefighters witness the death of their colleagues relatively more often than other occupations, 

and tend to be exposed frequently to life-threatening environments. This study aims to build up 

the theoretical foundation on leisure activities and post-traumatic stress among firefighters, 

construct an analytic framework based on the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and then analyze 

the firefighter's awareness survey data to find out the influence factors as to leisure activites 

among firefighters in alleviat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The findings based on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suggest physical leisure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lleviating PTSD, followed by relaxational leisure, recreational leisure, and intelligent leisure. 

However, psychological leisure turns out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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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방관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현장활동을 할 때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가 손상 받는 위

험한 환경에 빈번하게 노출된다. 본 연구는 소방관의 여가활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하고, 

여가와 외상후 스트레스의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분석 틀을 구성 한 후 소방관의 인식을 통해 여가활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를 비교

해 볼 때 신체적 여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휴식적 여가, 오락적 여가, 지적 여가 순으로 

소방관의 PTSD완화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적 여가는 유의도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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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민안전처(2015: 20)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자는 29명, 공상자는 1,626명으로

소방공직사회가 위기에 처해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합화학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뜨거운 열기, 폭발성 현장상황과 구조

구급현장에서 작업현장의 불안정성, 응급환자로부터 감염위험 등 소방활동 현장의 불안정성으로 소방

공무원은 다양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현장활동을 할 때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

가 손상 받는 위험한 환경에 빈번하게 노출된다. 그러나 동정적 관심과 감정적 몰입 등의 감정 개입

을 표출 할 수 없으며, 때로는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의 원망, 언론의 비난 등과 같은 낮은 사회적 지

지와 업무환경의 불안정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Stansfeld, S and Candy. B., 2006:

443-462). 이와 같이 업무상 발생되는 재난이나 예상치 못했던 끔찍한 사건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소방관은 직무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완화하기 위해 운동 등 신체적 여가활동, 독서 등

지적 여가활동, 종교생활과 봉사활동 등 정신적 여가활동, 영화 관람과 여행 등 휴식적 여가활동, 컴

퓨터 게임 등 오락적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기관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

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그 근거가 모호하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Choi, 2011: 67).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완화

를 위해 집행되는 정책 중 여가활동정책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관의 여가활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하고, 여가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분석 틀을 구성 한 후 소방관의 인식을 통해 여가활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탐색

1. 소방공무원의 여가 활동

여가활동은 정신건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Riddick & Daniel, 1984: 13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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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서와 자아실현 의식이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은 여가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회생활에 대한 적

응력이 높으며, 사회적 문제해결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nnion, L. D.,

Adams, G. R.,1986:183-198). 여가활동의 참여는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2004: 177-192). 또한 여가활동 참여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영

향관계에서도 여가활동의 참여는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며,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06: 1-16). Kim & Kim(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여가활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이 역할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향한 선행연구에서 여가활동이 직무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유형으로는 Lutzin & Story(1973)가 분류한 스포츠, 게임, 댄스 등 신체적 활동, 피크닉

파티, 클럽 등 사교적 활동, 미술, 음악, 연극, 민속 등 문화적 활동, 낚시, 사냥, 캠핑, 하이킹 등 자연

적 활동, 독서, 창작, 체스 등 정신적 활동이 있으며, Beard & Ragheb(1980)은 여가활동을 대중매체

형, 사회적 활동, 야외활동, 스포츠 활동, 취미활동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Iso-Ahola(1980)는 여가활동

을 예술활동, 지적활동, 스포츠활동, 취미활동, 사교활동, 레크레이션 활동, 사회단체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된 다양한 문제해결방법과 적절한 해소방법을 사

용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에 대해 해소하는 행동과 방법에 따라 심리적 손상을 입게된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부적응 및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소방법을 학습하게 된다(Joo, 2001:

81-97).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즉흥적인 유흥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

울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완화를 위해 올바른 여가활동이 필요하다. 여가활동은 정신적 피로

를 해소해주고, 일상에서 오는 권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소

속감과 일체감을 심어 주어 사회의 일원임을 확인시켜주고, 자유로움 속에서 순수한 즐거움, 성취감,

자기표현 등 창조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첫째, 신체적 여가활동으로 조깅, 축구, 족구, 탁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산, 낚시, 웨이트트레이닝, 골프, 수영 등 스포츠 활동이다. 둘째, 지적 여가활동으로 음악회,

전시회, 독서, 그림, 공예, 악기연주 등이다. 셋째, 정신적 여가활동으로 종교생활, 자원봉사 등이다. 넷

째, 휴식적 여가활동으로 라디오, TV 시청, 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 여행 등이다. 다섯째, 오락적 여

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 바둑, 장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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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TSD 완화

미국의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는 1980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불

안장애의 한 범주에 속하는 정신질환의 하나로 인정하였고, 외상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외상사건의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1980년 APA가 정의한 외상사건의 개념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상당한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을 만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일으키는 사건 즉, 전쟁, 강간, 고문,

재난 등이었고, 그 전제조건은 본인이 직접 상황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 후의 연구결과에 의

하면 극심한 스트레스 유발사건이 아니라 교통사고나 폭력 피해 같은 심각성이 덜하고 반복적인 사건

들도 PTSD를 일으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Breslau, Naomi, Davis, Glenn C., Andreski, Patricia, &

Peterson, Edward., 1991: 216-222).

다양한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재난대응을 하는 소방공무원은 직무상

순직이나 신체적 부상 위험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외상으

로 경험 될 만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Kim & Bae, 2012: 282-291). 이때 초기 정신 건강

관리를 소홀히 다루면 정신장애까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자체가 갖

는 직업적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다(Yun, 2008: 49-50).

Regehr(2005)는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외상사건 중 극적이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은 어린

이들의 죽음, 임무 수행 중 동료의 사망,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환자의 죽음, 소방관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 타인에게 가해진 폭력, 자신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사건, 대량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

다. 또한 인명구조 활동이나 응급 후송과정에서 목격하는 끔찍한 장면도 외상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소방공무원들은 많은 경우 외상사건 경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방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완화방법이나 명상,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를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과 심

리적 안정을 위한 워크숍이나 정신건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외상사건의 경험 시 위기개입과

정기적인 전문적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와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이 있

을 때 누구나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하

다(Choi, 2013: 251-269).

3. 선행연구

Ahn(2008)은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도 변인의 직무스트레스 변인에 대한 분산의 설명

력은 9.8%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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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참여 변인 중에서는 신체적 여가활동과 정신적 여가활동 변인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신체적 여가활동 참여도 변인이

정신적 여가활동 참여도 변인에 비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를 통해 특히 스포츠 활동 등 신체적 여가활동과 종교생활이나 봉사활동 등 정신적 여가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Yoon & Jeong(2007)은 지방공무원의 여가활동유형과 생활적응 및 삶의 질의 연구에서 Lutzin과

Story(1973)가 신체적 활동, 사교적 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적 활동, 정신적 활동 등의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여가유형과 생활적응에 대한 결과가 첫째, 가정적응에서는 문화적 활동, 정신적

활동, 신체적 활동, 자연적 활동, 사교적 활동 순으로 나타났고, 둘째, 직장적응에서는 문화적 활동, 신

체적 활동, 자연적 활동, 사교적 활동, 정신적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적응에서는 신체적

활동, 사교적 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적 활동, 정신적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Lee & Lee(2003)은 공무원들의 여가생활 분석에서 공무원들이 여가를 즐기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

레스를 해소시켜 떨어진 업무 의욕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59.3％가 「스트레스 해

소」를 23.1％가 업무 의욕의 증진을 위하여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일과 여가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63.9％가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여가를 즐기지 않는 이유를 보면 27.8％가 과중한 업무에 의한 시간

부족으로 여가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피험자가 50.0％나 되 과중한 업무

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관청의 여가 활동 시설은 전체 응답자 중 50.0％가 복지시

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운동 시설 설치가 21.3％, 18.5％가 휴식 시간을 실시하였으면 좋겠다고

분석하였다.

직무스트레스를 여가를 통해 해소하는 다양한 사례들은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Kim(2006)의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운동 참여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에서 불안, 우울증과

같은 증세가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Jeong(2002)은 해군의 여가활동과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의 관계 연구에서 평일 여가시간이 많

을수록 무력감이 감소하는 등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며, 나아가 직무만족 또한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Chae(2006)의 연구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자체가 신체피로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감소를 가져오며,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Yoon(1996)은 생활체육 참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체육의 참가 빈도가 많고, 참가 수준이 조

직적일수록 신체피로도와 직무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생활체육 활동이 신

체의 가동성을 제고시키고 기분전환 및 체력을 증진시키는 촉매제 효과를 지니고 있어 결과적으로 신

체 피로도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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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설계

1 분석틀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여가활동과 PTSD 완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실태분석, 선행연구에 근거하

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1>).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 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의 모형

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주요 요소들을 종합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Figure 1> Framework of analysis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여가활동, 즉 신체적 여가활동, 지적 여가활동, 정신적 여가활동, 휴식적

여가활동, 오락적 여가활동이 PTSD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PTSD 완화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신체적 여가활동, 지적

여가활동, 정신적 여가활동, 휴식적 여가활동, 오락적 여가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Table 1> Fire officials leisure activities for alleviating PTSD

Variable Measurement details

Physical leisure
Jogging, Football, Footwear, tennis, baseball, basketball, tennis, hiking, fishing, weight 

training, golf, swimming and other sports activities

Intellectual leisure Concerts, exhibitions, reading, painting, crafts, playing musical instruments, etc.

Mental leisure Religious, volunteer, etc.

Rest leisure TV, radio watch, movies, theater, sporting events, travel, etc.

Recreational leisure Computer games, baduk, Ch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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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설정

가설이란 실증적인 증명에 앞서 세우는 잠정적 진술이며 나중에 논리적으로 검정될 수 있는 명제이

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소방공무원의 PTSD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소방공무원의 PTSD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각각의 독립변수에 따라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신체적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소방공무원의 PTSD 완화(+) 될 것이다.

H2, 지적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소방공무원의 PTSD 완화(+) 될 것이다.

H3, 정신적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소방공무원의 PTSD 완화(+) 될 것이다.

H4, 휴식적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소방공무원의 PTSD 완화(+) 될 것이다.

H5, 오락적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소방공무원의 PTSD 완화(+) 될 것이다.

3.조사설계

본 연구는 경기도의 소방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약 20일 동안 조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280명(93.3%)의 것이었으나, 11명의 설문이

실증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269부를 표본으로 선택하였다. 실증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

그램인 SPSS Window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자료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둘째, 소방관의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변수들의 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변수들의 산술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평균값의 크고 낮

은 정도로 소방관의 여가활동에 대한 직무별 인식정도를 측정한다. 셋째, 소방관의 PTSD 완화에 대

한 주요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관계와 방향을 파악한다.

Ⅳ. 결과 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표본집단의 구성과 그 성향을 일정 정도 유추하여

파악할 수 있고,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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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재직기간, 계급, 직무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Table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소방관이 234명(87.0%), 여자 소방관이 35명(13.0%)으로 남자 소방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30대 113명(42.0%)과 40대 113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

대 이상이 32명(11.9%), 20대가 11명(4.1%)순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5-9년 이하가 74명(27.5%)으로 가장 많은 응답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10-14년

이하가 69명(25.7%), 20년 이상이 56명(20.8%), 15-19년 이하가 37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별

로는 소방장이 93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교가 81명(30.1%). 소방위가 63명(23.4%), 소방사

가 19명(7.1%)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직무별로는 화재진압이 83명(3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방차 운전이 69

명(25.7%), 구급이 53명(19.7%), 행정이 40명(14.9%), 구조가 24명(8.9%) 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Table 2> Demographic background of respondents

Index Classification Respondents Percentage

Sex

① Men

② Women

Total

234

35

269

87.0

13.0

100.0

Age

① The twenties

② The thirties

③ The fortieth

④ Over the fifties

11

113

113

32

4.1

42.0

42.0

11.9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fire

station

① Less than 5 years

② 5 to 9 years

③ 10 to 14 years

④ 15 to 19 years

⑤ Over 20 years

33

74

69

37

56

12.3

27.5

25.7

13.8

20.8

Rank

① Firefighter

② Senior firefighter

③ Fire sergeant

④ Fire lieutenant

⑤ Higher than Fire captain

19

81

93

63

13

7.1

30.1

34.6

23.4

4.8

Work

Field

① Extinguishing

② Driving

③ EMT

④ Rescue

⑤ Administration

83

69

53

24

40

30.9

25.7

19.7

8.9

14.9

2. 응답분포분석

여가활동 동료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한다.”가 114명(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혼자 한다.”가 49명(18.2%), “친구와 함께 한다.”가 43명(16.0%), “직장동료와 함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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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38명(14.1%), “동호회 회원과 함께한다.”가 25명(9.3%)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60.6%)의

소방관이 여가활동을 가족과 함께하거나 혼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대근무로 인한 사회적 관계 형

성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Table 3>).

<Table 3> Leisure colleague

Evaluation Items Frequency Ratio(%)
alone 49 18.2
Family 114 42.4
friends 43 16.0

Colleague 38 14.1
Groups 25 9.3

여가활동 동기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이 96명(35.7%)으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해소”가 82명(30.5%), “취미활동”이 33명(12.3%), “친목도모”가 32명

(11.9%)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관들이 여가활동을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Table 4>).

<Table 4> Leisure motivation

Evaluation Items Frequency Ratio(%)
Promoting health and fitness 96 35.7

Relieve stress 82 30.5
Friendship 32 11.9

Self realization 13 4.8
Interpersonal and social 12 4.5

Hobby activity 33 12.3
Acquire new knowledge 1 .4

여가활동 정도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2～3번”이 113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한번”이 66명(24.5%), “한 달에 2～3번”이 60명(22.3%), “일주일에 4～5번”이

23명(8.6%)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여가활동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여가활동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Table 5>).

<Table 5> Leisure times

Evaluation Items Frequency Ratio(%)
Daily 4 1.5

4-5 times a week 23 8.6
2-3 times a week 113 42.0

once a week 66 24.5
2-3 times per month 60 22.3

Not at all 3 1.1

여가활동을 위한 지출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5만원～10만원”이 78명(29.0%)으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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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다음으로는 “10만원～15만원”이 72명(26.8%), “5만원 미만”이 37명(13.8%), “15만원～20만원”

이 33명(12.3%), “20만원～25만원”이 29명(10.8%)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관들의 여가활동 지출은

“5만원～15만원” 정도(55.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An(2008)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직 공무원에 비해 지출액이 약간 적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Table 6>).

<Table 6> Leisure motivation

Evaluation Items Frequency Ratio(%)
Less than 50,000 won 37 13.8

Less than 50,00-100,000 won 78 29.0
Less than 100,000-150,000 won 72 26.8
Less than 150,000-200,000 won 33 12.3
Less than 200,000-250,000 won 29 10.8

More than 250,000 won 20 7.4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여가활동의 유형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신체적 여

가활동”이 129명(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식적 여가활동”이 87명(32.3%), “오락적

여가활동”이 22명(8.2%), “정신적 여가활동”이 18명(6.7%), “지적 여가활동”이 13명(4.8%)순으로 나타

났다. 소방관들의 여가활동이 “신체적 여가활동”과 휴식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소방관의 강인한 체력과 지친 업무에 대한 휴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Table 7>).

<Table 7> Leisure motivation

Evaluation Items Frequency Ratio(%)
Physical leisure 129 48.0

Intellectual leisure 13 4.8
Mental leisure 18 6.7
Rest leisure 87 32.3

Recreational  leisure 22 8.2

3. 여가활동 인식차이 분석

여가활동 동기에 평균비교 분석을 살펴보면 “성취감”(평균 3.75)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타

인의 이해”(평균 3.70), “새로운 시도”(평균 3.57), “사회적 교류”(평균 3.29), “지식습득”(평균 2.89)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관의 여가활동이 성취감이나 타인의 이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가활동

과 PTSD 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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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eisure motivation

Evaluation Items Average Standard deviation

Knowledge acquisition 2.89 .977

Social interaction 3.29 .905

A new attempt 3.57 .851

Achievement 3.75 .753

Understanding others 3.70 .746

소방관의 여가활동이 PTSD 완화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살펴보면 “여가활동을 통한 희노애락 공

유”(평균 3.53)가 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격사건 소거”(평균 3.52), “정서적 지지”(평균

3.50), “힘든 일 도움”(평균 3.50), “감정이해”(평균 3.49)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여가활

동이 PTSD 완화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여가활동이 PTSD 완화에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Table 9>).

<Table 9> PTSD alleviation

Evaluation Items Average Standard deviation

Shock event cancellation 3.52 .840

Sharing emotions 3.53 .826

Understanding emotions 3.49 .867

Emotional support 3.50 .813

Hard to help 3.50 .827

4. PTSD 완화 영향요인 분석

1)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r값과 유의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 유의미하다

고 해석 할 수 있고 방향성도 대부분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1

이나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으며,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Table 10. 참조), 지적 여가활동과 정신적 여가활동의 관계가

0.3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휴식적 여가활동과 PTSD 완화의 상관관계가 0.206, 신체적 여가활동

과 PTSD 완화의 상관관계가 0.196, 신체적 여가활동과 휴식적 여가활동의 상관관계가 0.144, 휴식적

여가활동과 PTSD 완화의 상관관계가 0.140으로 나타났다(<Table 10>).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으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가

질 수 있다.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0.8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면 회귀계수의 분산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0.9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회귀계수의 분산이 급속히 커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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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Lee, 2011).

<Table 10>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PTSD of alleviation

Variable X1 X2 X3 X4 X5 X6
Physical leisure(X1) 1

Intellectual leisure(X2) .004 1
Mental leisure(X3) -.014 .324(**) 1
Rest leisure(X4) .144(*) .124(*) .137(*) 1

Recreational  leisure(X5) -.109 .022 .101 .134(*) 1
PTSD alleviation(X6) .196(**) .158(**) .111 .206(**) .140(*) 1

* p<0.05 ** p<0.01

2)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소방공무원의 여가활동이 PTSD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영

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회귀분석이 종속변수

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주는데, Table 11.에서 R2=0.109으로 전체 분산 중에서 약 10.9%를

설명해 주고 있다. 수정된 R2값은 조정된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수정된 R2=0.092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를 비교해 볼 때 신체적 여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 다음

으로는 휴식적 여가, 오락적 여가, 지적 여가 순으로 소방공무원의 PTSD완화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

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적 여가는 유의도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Table 11>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PTSD of alleviation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ents
Standardized 

coeff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e Beta Tolerance VIF

Constants 1.859 .305 6.091 .000
Physical leisure .142 .044 .191 3.218 .001 .962 1.040

Intellectual leisure .099 .049 .124 2.008 .046 .888 1.126
Mental leisure .033 .050 .041 .660 .510 .879 1.138
Rest leisure .167 .072 .139 2.309 .022 .934 1.070

Recreational  leisure .089 .039 .135 2.269 .024 .959 1.043

※ R²=0.109, Adjusted R²=0.092, F=6.437, P=0.000, Durbin-Watson=1.927

Dependent variable: PTSD of alleviation.

5. 가설검정

가설검정은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주장을 검정하는 분석방

법이다. <Table 11>에 따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PTSD 완화에 독립변수인 신체적 여가활동,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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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 정신적 여가활동, 휴식적 여가활동, 오락적 여가활동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

정하여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으로 가설을 검정한 결과 요약하면 <Table 12>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으로 가설을 검정한

결과, 신뢰, 규범은 유의수준 5%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PTSD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신체적 여가활동, 휴식적 여

가활동, 오락적 여가활동, 지적 여가활동 순으로 비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적 여가활

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Summary of hypotheses test

Hypothesis Beta (β) Sig. Chose or not Relative ranking

H1 .191 .001 ○ 1

H2 .124 .046 ○ 4

H3 .041 .510 -

H4 .139 .022 ○ 2

H5 .135 .024 ○ 3

Ⅴ. 결론

소방공무원의 여가활동이 PTSD완화의 영향요인 분석, 즉 다중회귀분석에서 얻어진 이러한 결과들

은 소방공무원의 PTSD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PTSD

완화에 신체적 여가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여가활동 할애시간이 신체적

여가 활동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신체적 여가활동에 대한 프로그

램 개발과 신체적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현장의 위험 노출, 소방활동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경험,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 등의 원인으로 쉽게 피로를 느끼고 있다. 장기간 교대근무로 사회적 관계형성이 어렵고, 여가활

동도 가족과 함께하거나 혼자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누적된 피

로를 느끼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휴식적 여가활동을 위해 일부 2교대를 하고 있는 근무방식을 전면 3

교대로 확대 실시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4교대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출동 마일리지를 통해 출

동시간과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식년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무 중 심한 심리적 스트레

스 등으로 휴식이 필요한 소방관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

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

은 한계를 참조하여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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